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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코가�된� 수미

글� 길지연,� 박은정,� 그림�김재이⁕

나는�수미라고�해,� 우리�가족은� 모두� 4명이란다.

나랑,� 엄마,� 아빠�그리고� …말썽쟁이�동생�강아지�초코야.

⁕ 재능 기부로 조악한 글을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시켜 주신 길지연 동화작가와 김재이 삽화작가께 깊은 감사드

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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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� 초코가� 너무� 사랑스러워,� 그래서� 같이� 놀고� 싶은데� 초코는

나랑�노는�게�싫은� 가� 봐,

안아주려고�하면�바동대고�소리를�지르면서�막�도망가.

작고� 귀여운� 초코� 귀가� 예뻐서� 잡아당기면� “캥캥”� 비명을� 질러.�

눈물도�찔끔찔끔�흘려.�

살랑살랑�흔드는�꼬리가�신기해서�잡아당기면�캥캥� 엄살을�피워.�

초코가�도망가도�나는�화내지�않고� 쫓아가서�더�놀아줘.�

귀도�잡아당기고�꼬리도�잡아당기며�놀아,

나는�동생이랑�잘�놀아주는�언니니까.



- 3 -

어제는�아이스크림도�나누어� 먹었어.

초코가�좋아하는�초코�아이스크림이었어!

그런데�뭐가� 잘못된�거지?

초코가�갑자기�밥도�안� 먹고�물도�안� 마시고� 몸에서�열이�막� 나.

엄마랑�나는� 서둘러�동물�병원으로� 달렸어,

동물�병원�선생님은�머리가�찰랑거리는�예쁜�언니�선생님이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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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생님은� 이리저리�초코를�진료해보시더니�이렇게�말씀하셨어.

“음,� 초코가� 설사도� 하는� 걸� 보니� 음식을� 잘� 못� 먹은� 것� 같아요.�

강아지와� 사람은� 다르거든요.� 혹시� 땅콩이나� 양파,� 딱딱한� 닭� 뼈

를�주었나요?”

“아니요.”

엄마와�나는� 똑같이�고개를�저었어.

“그럼�혹시�아이스크림이나……초콜릿이나.”

나는�그만�눈이� 휘둥그레졌어.

“어제�초코랑�아이스크림�나누어�먹었어요.”

“그게� 탈이� 난� 거에요.� 강아지는� 사람� 먹는� 음식� 함부로� 먹이면� 안�

됩니다.� 고구마나�사과나� 당근�정도는�괜찮습니다.”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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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생님이� 다시�고개를�갸우뚱하셨어.

“그런데� …초코가� 예전� 같지� 않고� 깜짝깜짝� 놀라는� 걸� 보니� 매를� 맞

은적�있나요?� 손만�대면�화들짝�놀라고�부들부들�떠네요.”

“절대� 때린� 적� 없어요.� 예쁜� 동생� 초코를� 때리는� 건� 말도� 안� 돼

요.”

“음,”� 하며� 선생님이�고개를�끄덕이더니�말씀하셨어.�

“강아지는� 자전거만� 봐도� 무서워서� 떨어요.� 자기보다� 몇� 배� 몸이� 커�

보이기� 때문이에요.� 책상은� 높은� 산처럼� 보이지요.� 강아지를� 책상� 위

에서� 밀거나� 떨어뜨리면� 다리가� 부러질� 수도� 있어요.� 예쁘다고� 귀나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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꼬리를�잡아당기면�많이�아파해요.”�

엄마가�나를� 힐끔�쳐다봤을�때� 난� 가슴이� 철렁했어.

초코�꼬리를� 잡아당기면�엄마가� 늘� “안� 돼!� 아파”� 그러셨어.

그래서�나는� 엄마�없을�때만�그랬거든,

“당분간은� 초코가� 약을� 먹고� 안정을� 취해야� 할� 것� 같아요.� 아플�

때는�만지지� 말고�조용히�쉬게�해주세요.”

나는�초코를� 안고�집으로�돌아왔어.

“잘� 들었지.� 오늘은� 초코�조용히�쉬게�해� 줘야�해.”

엄마가�그렇게�말하고�내� 방을�나가셨어.

초코는� 여전히� 구석에서� 끙끙� 소리를� 내며� 밥도� 안� 먹고� 물도� 안� 마

셨어.

“이리�와!� 초코야!”

나는�초코를� 안고�내� 이불�속으로�들어갔어.

나도�모르게� 자꾸�초코�꼬리를�만지작거리다�잠이�들었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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쿨쿨�잠을�자는데�갑자기�으슬으슬� 추었어.�

“아이�추워.”�

너무�추워서� 눈을�뜨니� “어,� 여기가�어디지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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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�길�위에�엎드려�있었어.�

벌떡�일어나� 보니, 어라,� 내� 발이�네� 개야�

“엄마,� 엄마,� 아빠~~.”�

그런데�내� 목에서는� “낑낑”� 소리만�났어.�

아빠랑�엄마를�소리쳐�불렀는데� “깽깽”� 소리만�나.

집으로�빨리� 가야겠다고�생각했어.

그런데�길을� 찾을�수가�없었어.�

색깔도�안� 보이고�그저�모든�게� 회색으로만�보여.

안개가� 쌓인� 듯� 지나가는� 자동차는� 산처럼� 높아� 보이고� 사람은� 모두�

거인들�같아.

간판이�너무� 높이�달려있어서�안� 보여.�

게다가�글자를�읽을�수도�없어.� � �

무작정�집이� 있을�것� 같은�방향으로�달렸어.

바로�그때� ‘끼익“� 아주�큰� 자전거가�내� 옆으로�휙� 스쳤어.

“이거�누구네�개새끼야?”

어떤�할아버지가�고래고래�소리를�질렀어.

하지만� 할아버지는� 자전거� 위,� 너무� 높은� 곳에� 앉아� 있어� 얼굴도� 보

이지�않았어.�

목소리는� 천둥소리만큼�두렵게�들려왔어.

나는�몸을�웅크린�채� 부들부들�떨었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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눈에�보이는� 건� 희미한�길바닥과�지나가는�사람들�신발�정도야.

계속�킁킁대며�우리�집� 냄새를�찾을�수밖에�없어.

“엄마,� 엄마,� 춥고�배고파요.”

그러나�내� 목에서는� “멍멍”� 소리만�났어.

바로�그� 때,� 우리�반� 현아�목소리가�들렸어.�

“엄마,� 여기�귀여운� 강아지가�있어요.”

“어머,� 집을�잃었나� 보다.”

“엄마,� 배가�고파�보여요.� 데리고�가서� 밥� 먹이고�가족을�찾아봐요.”

“저런,� 일단�뭘� 먹여야� 할� 것� 같구나.”

현아가�나를� 덥석�안았어.

흔들흔들� 막� 걸어가는� 현아� 가슴에� 있으니� 내� 몸이� 땅으로� 떨어질까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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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마조마� 심장이�두근두근했어.

땅은� 저� 아래� 한� 참� 아래라� 이대로� 현아가� 손을� 떼면� 나는� 절벽에서�

떨어지는� 거랑�똑같이…아,� 상상도�하기�싫어.�

나는�그렇게� 두려움에�떨며�현아�집으로�왔어.

“현아야!� 나야�나,� 네� 친구�수미라고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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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�내�목소리는�캥캥거리기만�했어.

“조그만�게� 짖기도�하네.� 아유�귀여워.”

현아가�내� 귀를� 막� 잡아당겼어.

“깽깽.”

얼마나�아픈지�귀가�빠지는�줄� 알았어.

“호호,� 조그만� 게� 사납기도� 해라,� 어머,� 이� 꼬랑지� 좀� 봐,� 보들보들�

예쁘다.”

현아가�이번에는�꼬리를�잡아당겼어.

“으르렁”

나는�어쩔�수� 없이� 이를�드러냈어.

“아이�재미있다.� 화도�낼� 줄� 아네.� 귀여워.”�

현아는�나한테�비스킷이랑�초콜릿을�줬어.

“현아야,� 개는� 과자나� 초콜릿� 먹으면� 안� 돼.� 엄마가� 가서� 사료� 사올�

게.� 과자� 주지�마.”

나는� 배가� 너무� 고파서� 과자를� 아삭아삭� 깨물어� 먹고� 초콜릿도�

날름날름� 핥아�먹었어.

“정말�잘� 먹네,� 너도�나처럼�초콜릿�좋아하는구나.� 다� 먹어.”

현아는�초콜릿을�세� 개나�까서�또� 줬어,� 먹고�또� 먹고�또� 먹었어,

그런데…조금�있자�배가�살살�아프고�구역질이�났어.

몸에서�열이� 나고�데굴데굴�구를�정도로�배가�아파�왔어.

나는�캑� 캑� 먹은�걸� 토하며�그대로�푹� 고꾸라졌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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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엄마,� 엄마�강아지가�이상해요.”

“어머�기절한�거니,� 어서�동물�병원으로�가야겠다.”

“죽는�건가요?”

“강아지�귀가�빠졌대요.”

“어머�꼬랑지도�빠졌네,� 수미가�잡아당겨서�빠졌대.”

희미한�소리가�윙윙�맴돌았어!�

내가�이대로� 죽는�건가?

두려움에� 엉엉�울음이�터졌어.

그때�누군가� 내� 볼을�날름날름�핥았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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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뜻하고� 사랑스런�느낌이었어!

가만히�눈을� 뜨니 “초코!!!”

초코가�내� 볼을� 핥고�있었어!

벌떡�일어나� 보니�내� 방이야.

“휴우!”

안도의�숨이� 절로�나왔어.

내� 눈,� 내� 코,� 내� 입,� 내� 두� 다리�모두�그대로였어.

초코가�가만히�다가와�걱정스런� 눈으로�나를�바라보았어.

훌쩍훌쩍� 콧물이�나더니�눈물이� 툭� 떨어졌어.

“초코�미안해,� 맨날� 꼬리만�잡아당기고� 괴롭히고.”�

“배� 아플�줄� 모르고�아이스크림,� 쵸콜렛도� 주고.� .� .”�

“자전거도�산처럼�높아� 보이고�얼마나�무서웠니?”

“그것도�모르고...� 미안해”� 엉엉�울음이� 터졌어.

초코가� “언니야,� 괜찮아“� 하는� 듯� 다시�내� 볼을�날름날름�핥았어.

나는�가만히� 초코를�안았어.�

“정말�미안해“

작은�소리로� 말했어.

강아지에게�사람�목소리가�얼마나�크게�들리는지�알았거든.� �

초코가�무서워하지�않았어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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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사랑해!”

작은�소리로� 또� 말했어.

초코가�가만히�엎드리더니�편안하게�하품을�했어.�

나는�다시�한� 번� 작은� 말로�속삭였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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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초코야,� 정말,� 정말� 미안해,� 언니가� 몰랐어.� 이제는� 절대� 안� 그럴� 거

야.”

“너는� 너무나� 작은데� 이� 세상은� 너무� 크고� 무섭지.� 내가� 지켜줄� 게!”�

“내� 동생�초코!”�


